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硏究論文

연 (1)新出土 郭店楚墓竹簡 譯註  *1)

김 백 희
**

2)

Ⅰ

역주연구郭店楚墓竹簡Ⅱ   

결Ⅲ

서론I.

이 논 새 이 출토 헌인 번역 고 주 면郭店楚墓竹簡  

그 미를 검토 는데 목 이 있다 곽 죽간 출토 이후  

국고 사를 연구 는 계 많 자들에게 논쟁 자료를 공 다 여

이 른 지 도 직 논쟁이 히 진행 고 있 며 이 자료에 헌 평

과 연구 입장이 지 못 고 다양 이 고 있다 우리나

라에는 직 이 헌 번역이 소개 지 실 이다 곽 죽간 이  

부분 소개 들 있 나 이 역주 어 소개 지 계 연구자

들 궁 증이 지 상태이다 이에 본고는 곽 죽간 번역  

고 주 여 연구 자료를 계에 공 는 작업 목 삼는다 이

헌 역주 분량이 지 계 이 번 에는 소개 고 차후 회에

나 지 분량 소개 고자 다

이 논 도 국 진 재단 지원에 여 연구 었

충북 인 연구소 연구 동양철 공



신 연구 권  

이 헌 본 역주자료는 이 편집 출 사荊門市博物館 郭店楚墓竹簡  

용 다 월 국 에 국시 여湖北省 荊門市 沙洋區 四方鄕 郭店村

러 일부가 굴 었는데 이 에 국시 이 볼 있는 얼마墓

간 나라 자가 이 출토 었다 이것 가들 리 작업楚 竹簡

통해 일 인이 볼 있도 출 었는데 국 출 사에 출간  

이다郭店楚墓竹簡 헌이 출토 이래 만에 모長沙 馬王堆 帛書

습 드러낸 이 죽간 도굴 어 분실 부분 외 고는 보존상태가 양

여 고 국 연구 는 자들 사이에 쟁 이 게 진행 고 있다

진시 헌 부분이 과 이 없어 편집 는 과 에 그 내용書名 篇名

과 식 등 고 여 듯이 도 리자가 임 편명郭店楚墓竹簡  

는데 논 여지가 없지 지만 일단 이 책 에 라 내용 리 자면

편이다 즉 종老子 甲 乙 丙 太一生水 緇衣 魯穆公問子思 窮達ᆞ ᆞ         

이 번 논 에 는 이상 헌 지 역주연구를 다룸以時 五行 唐虞之道      忠

종信之道 成之聞之 尊德義 性自命出 六德 語叢 一 二 三 四ᆞ ᆞ ᆞ           

등이다

노자 종 지 지 견 헌 에 가장 래 것이며 그 내용  

부분 재 우리가 보는 노자 본과 사 지만 약간 논쟁 불러일 킬  

만 차이가 있다 컨 노자 에 보이는 과 구분이 없고帛書本 道篇 德篇  

내용 가 일 지 는다 분량도 곽 간본 노자 는 자  

재 본 노자 이 는 이라 함에 해 분 에 불과 다 갑본今本  

우리나라에 이 헌 소개 는荊門市博物館 郭店楚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 

마 퇴를 지나 곽 가다 늘 동양사상 경 곽 간 열｢ ｣   ｢

말 찬들 늘 동양사상 희 곽 죽간 철 검토 동｣   ｢ ｣  

철 연구 집 가 있다 

이 같 쟁 부분 다 논집에 어 있다 中國哲學 郭店楚簡硏究 第二十輯中國  

遼寧敎育出版社 道家文化硏究 郭店楚簡專號 第十七輯北京 三聯書店 中國哲   

學 郭店簡與儒學硏究 第二十一輯中國 遼寧敎育出版社 東京大文學部郭店楚簡硏究會  楚

地出土資料 中國古代文化 東京汲古書院 東京大文學部郭店楚簡硏究會 郭店楚簡 思想と の  

史的硏究 卷東京大文學部中國思想文化硏究室 武漢大學中國文化硏究院 編 郭店  

楚簡國際學術硏討會論文集 湖北人民出版社 

이

근 연구동향 에 인 있다簡帛硏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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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간과 말미 장 처 과 간 장 말미今本

장 간 장 처 장 처 장 등

부분 내용 담고 있다 본 장 처 장 처 장乙本

장 장 장 등 내용 담고 있다 본 장 장 장 간丙本

과 말미내용 담고 있다 곽 간본 노자 해당 장들이 같지今本  

는 고 사 다는 미에 이 게 말 있다

태일생 는 편 독립 미를 지닌 고 우주 다루고 있  

다 이 편 노자 갑본과 체 체가 같 며 본래는 노자 병본과 합편    

같 책일 가능 이 고 있 나 곽 죽간 에 는 리자가 분리 여  

독립 취 다 이는 다루고 있는데 마도 이 개 도를 지太一

칭 는 것 보인다 그리고 태일 과 함께 등 계를 논天 地 四時 陰陽

고 있다 이 헌 도가 작 보인다

는 본 편과 체 내용이 일 는데 다만 양자 章    ｢ ｣

나 는 식과 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자도 차이가 있다 그래

양자를 여 감해보면 본 일부 착 를 잡 있 며 나 가 양

자는 동일 편 다른 본임 있다 역시 간본과 본 장 나

는 식과 가 주 다르며 자도 출입이 지 다

노목공 자사 는 지 지 지 내용 노나라 목공이 자사에게  

충신에 여 자 자사가 답 는 내용이다 자사는 많이 있듯이 공자

손자인데 지 에 편이 있다고 고 있다 이 편도子思子  ｢ ｣   

약 여자 도 는 짧 목이 없 나 첫 부분 장 목 붙

인 것이다

궁달이시 는 부분 내용이 좌 재 과荀子 孔子家語 韓詩外    ｢ ｣   ｢ ｣  

권 과 잡언 등 책에 보이는 것 공자가 나라 나라 사傳 說苑 陳 蔡   ｢ ｣

이에 어 움에 처 주고 는 이야 사 다子路

근 곽 간본 노자 태일생 철 과 그 분 철 연구 집 이 논｢     ｣   

근 국내외 연구 과를 리 고 헌 내용 우주 심 논 를 개 고 있

다

지 名伋 孔子孫 爲魯穆公師  ｢ 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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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마 퇴 에 견 행 편 내용과 체 같다    

그러나 양자는 개별 인 구 단락 가 다르며 사용 는 자도 차이가

있다 여 행 인 지 미 다 이 편 간본과 본

해 검토 요가 있다

당우지도 는 요임 과 임 양 찬미 고 임 이 천명 며 몸  

양 여 인 효 등 갖추었다고 는 내용 담고 있다 이 간본에

보이는 내용 본 등 책에 보인다 그러나 간본 당우지도史記  ｢ ｣   

내용 부가 존 책에 해진 것 니어 고 사상사 연구에 요 가

를 지닌다고 겠다 충신지도 는 당우지도 죽간 태 자체가 본    

같다 이 편 과 여러 가지 들어 말 고 있 며 말미에忠 信

는 충 인 실질이며 신 약속이다 라고 고 있다 이 편

내용에 추어 리자가 편명 충신지도 붙 다 지 지 는 주 군자에    

여 언 고 있다 역시 편명이 없 나 첫 장 리자가 같이

이름 붙 다 존 는 자명출 과 태 자 체가 같고 모      

가 인 내용 다루고 있다 어 편 그 체 가 원 어 과 회남자    ｢ ｣   

림 과 체 사 다 이 편 내용 모 격언과 사 식 짧 명｢ ｣

어 있고 가 경 내용 개 고 있다 노자 종과   태

일생 를 외 고 모 가 작에 가 다고 있다 

역주연II. (1)郭店楚墓竹簡  

1. , ,老子 甲 乙 丙本  

여 는 간본 노자 를 노자 장구에 해 분 여 분今本    

다

곽 죽간 충신지도 쪽 忠 仁之實也 信 義之期也    

본 마 퇴 본 노자 갑 종과 상공본 노자 본 노자 등 함께 감 여ᆞ      

재에 통행 고 있는 노자 를 말 다 체 본이 도편과 편 뒤 꾼 이외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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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甲本

본 장에 해당

絶智 辯 民利百倍 絶巧 利 盜賊亡有 絶僞 詐 民復孝慈 三言以爲辨不

足 或命之或呼屬 視索保僕 少私寡欲

지 를 고 다스림 규 를 버리면 이익이 가 것이다 재주

를 고 이익 버리면 도 이 없게 것이다 인 를 고 거짓 버리면

이 효 과 자 를 회복 것이다 이 가지 말 분별 삼

에 부족 다 그러므 돌 갈 곳이 있 주나니 본래 탕 살

고 본래 상태를 보존 여 개별 집착 이고 욕심 게 라

이 부분 본 장에 해당 는데 본과 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

간본 노자 에는 과 라는 부분이 있다는 이다聖 仁義  

이 부분 리해보면 다 과 같다

간본 絶智 辯 民利百倍 絶巧 利 盜賊亡有 絶僞 詐 民復孝慈

본 絶聖棄智 民利百倍 絶人棄義 民復孝慈 絶巧棄利 盜賊無有

간본 구를 보면 극단 인 인 주 사상이 약 고 가 리 가

라고 여겼 과 가 부 어 있지 다 본 과 과仁 義 聖 智 仁

는 각각 간본에 나타난다 노자 원義 巧 利 智 辯 巧 利 僞 詐   

시 자료에 는 과 인 를 심 는 에 여 가 체 같 입

장 지닌 것 보인다 보래 가 도가는 립 인 존재했다고

는 것보다는 춘추시 말 국시 에 이르는 시 에는 사회 란

는 내용이 거 일 며 자 상 출입이 약간 있다 이 논 에 는 요에 라章

본 구별 여 히고 논 를 진행 겠다 간본 노자 사상 고 근 는 다  

과 같 것이 있다 충 노자강 원 이 명 노자 청계    

간본 노자 출토 당시 모습인 죽간에는 등이 사용 고 있는데━  ￭ ∣ ⌊

미가 엇인지 직 합 견해가 없다 李零 郭店楚簡校讀記 道家文化硏究 第 輯｢ ｣   

등 참조錫圭 郭店 老子 簡初探 道家文化硏究 第 輯裘 ｢   ｣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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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 라보는 것에 공감 는 면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계열 이

모 과 사상 계승 데 출 는 것과 다고 보인다殷 西周

과 는 본과 그 이후 본이 역사 사회 경 즉節聖 節仁 義

간 립 식이 차 강 는 경향에 향 후 사람이 개작 것

보인다

본 장에 해당

江海所以爲百谷王 以其能爲百谷下 是以能爲百谷王 聖人之在民前也 以身後

之 其在民上也 以言下之 其在民上也 民弗厚也 其在民前也 民弗害也 天下

樂推而不厭 以其不爭也 故天下莫能與之爭

강과 다가 갖 골짜 모임처 이 있는 것 갖 골짜 보

다 낮 곳에 처 이다 그러므 갖 골짜 모임처가 있는

것이다 인이 들 에 이 있는 것 자신이 히 들보

다 뒤에 함께 이다 에 다스릴 에는 일 시행 는

말이 히 겸손 다 그래 에 다스릴 에는 들이 거운

감 느끼지 못 다 그리고 들 에 이 에는 들이 장

를 느끼지 못 다 천 들이 그에게 즐거이 르며 싫어함이 없다 이

는 인이 들과 다 지 이니 천 모든 사람들이 그 불

어 다 일이 없다

이 부분 본 장에 해당 다 간본 에 자는 미인民弗厚也 厚 重

데 여 는 감 본다 여 에 강과 다 갖 골짜

계는 인 과 는 것 인이 인 인 강요를 지

도 자연스 이 르고 해 운 삶 산다는 것 말 고 있다 이 부분

본과 자상 출입이 있다

간본 其在民上也 民弗厚也 其在民前也 民弗害也

쪽丁原植 郭店竹簡 老子 釋析與硏究 臺灣 萬卷樓  

쪽丁原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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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본 故居前而民弗害也 居上而民弗害也

본 是以聖人處上而民不重 處前而民不害

이 가지 구 해보면 간본이 소 태를 지니고 갑본이 좀

리 느낌 주며 본 장 모습 보인다 가장 헌인

간본 소 태를 지 며 노자 원시자료에 가 고 시 가 를  

자 상 이 행해지고 있다 이것 단 자 상 첨삭 어 철

사 변 를 는 것 보인다 이미 본에 이르면 노자 라는  

스트를 변 시키면 허사를 고 간결 장 통 여 미를 명료 시키

시도 고 있는 것이다 여 에는 사상 도가 고 있다 이 장

인이 다스리는 법 도를 시 고 있다不爭

본 장 간 이 에 해당

罪莫厚乎甚欲 咎莫 乎欲得 禍莫大乎不知足 知足之爲足 此恒足矣憯

죄업 지나 욕심보다 심 것이 없고 허 지나 램보다 거운 것

이 없고 재 만족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만족 는 것이 만족스러

운 것임 면 이것이 늘 만족 것이다

이 부분 본 장 간 이 에 해당 다 역시 본과 약간 자상 차

이가 있다

자 解老 禍莫大於可欲 罪莫大於可欲…  

갑본 罪莫大於可欲 禍莫大於不知足 咎莫 於欲得 四字缺恒□□□□憯

足矣

본 禍莫大於不知足 咎莫大於欲得 故知足之足 常足矣

특히 본 간본에 이라고 어 있는데 간본이知足之足 知足之爲足

자를 거 본보다 명 미를 보여 다 자 에도喩老  

어 있는데 간본과 자상 같 태를 지 고 있다知足之爲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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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본 장에는 천 에 도天下有道 走馬以糞 天下無道 戎馬生於郊卻

가 있 면 달리는 군마를 논 갈도 불 게 고 천 에 도가 없 면 군마

가 외에 새끼를 낳게 다라는 구가 에 있는 데 간본에는 보이지 는

다 이것 고 속담이나 격언 식 말인데 후 에 첨가 것 보

인다 본에는 라는 구도 보이지 는다 간본 구조는罪莫厚乎甚欲

가지 원인 각각 과 연결시키고罪 咎 禍 甚欲 欲得 不知足

있다 이 그쳐야 를 모르고 욕심 과도 게 부리는 것이라고不知足 欲

다면 결국 이 부분 체 욕 과 이 있는 것이다

본 장 간 이상에 해당

以道佐人主者 不欲以兵强天下 善者果而已 不以取强 果而弗伐 果而弗驕

果而弗矜 是謂果而不强 其事好 還

도 써 군주를 보좌 는 사람 군 힘 써 천 를 강 지 는다 군

사를 잘 부리는자는 군사를 맞게 쓸 뿐이니 군 강 지 는다 군

사를 맞게 쓰고 스스 이 공 자랑 지 고 만 지 며 스스

내지 는다 이것 말 여 군사를 맞게 쓰고 군 강 지 는다

고 다 그 일 결과는 돌 게 마 이다

이것 본 장 간 이상에 해당 다 이 부분 본 다 과 같 데

간본과 내용 가 매우 다르다

본 以道佐人主者 不以兵强天下 其事好還 師之所處 荊棘生焉 大軍之後

必有凶年 善有果而已 不敢以取强 果而勿矜 果而勿伐 果而勿驕 果而不得

已 果而勿强 物壯則老 是謂不道 不道早已

쪽丁原植

노자 철 에 욕 요 미를 갖는다 그것 일차 식 운동 는 말  

이지만 나 가 존재 미 도 사용 다고 있다 우주 가 생멸변 운欲 氣

동 지속해가는 힘 는 개 인간 경우에는 본 운동 가능 게 는

본래 자연 힘 이므 식 에 나 몸 에 나 히 거 는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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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여 군사를 잘 부리는 자 본다果 간본 라는其事好

구 다 에 자가 탈락 것 보고 보충 여 보는 것이 일 이 견해이다還

본 장에 해당

長古之善爲士者 必微溺玄達 深不可識 是以爲之容 豫乎若冬涉川 猶乎其若

畏四 嚴乎其若客 渙乎其若釋 屯乎其若樸 乎其若濁 孰能濁以靜者 將鄰 坉

주徐淸 孰能 以 者 將徐生 保此道者不欲尙盈庀

주 날부 훌륭 도 실천자는 드시 미 게 고 그 게 통달

며 심원 여 헤 릴 가 없 니 그런 모습 그 볼 있다 거리는

것이 겨울 냇가를 건 는 듯 고 주 는 것이 사 워 는

듯 고 엄이 있는 것이 손님 모습 같고 흩어지는 것이 얼 녹는 듯

고 돈독 것이 통나 질 함 같고 러 나 가지 이 이 데 모

여 탁 듯 다 가 탁함 고요히 가라 맑게 있는가 가

시킴 써 신 게 여 천천히 생 게 있는가 도를 지닌 자

는 가득 채우는 것 상 지 는다

이 부분 본 장에 해당 다 는 본에 라 차이가 있다長古之善爲士者

본 古之善爲道者

부 본 古之善爲道者

본 古之善爲士者

우 간본 자는 이후 본에 보이지 는데 곽 죽간 경우에長   

는 같이 구를 떼어 읽는다 그러나 자를 구에 붙여長 其事好

읽 있는 가능 도 있다長 여 는 자를 자 식어 보長 古

구를 떼어 읽었다 그리고 자는 본과 부 본에 자 어士 道

노자주 장 주 果猶濟也 言善用師者 趣以濟難而已矣 不以兵力取强於天下也  

곽 죽간 쪽 주 참조  

쪽丁原植



신 연구 권  

있는데 본에는 자 어 있어 간본과 같다 이것 본과 본士

이 상이 승본일 가능 시 고 있다

본 장 단에 해당

爲之者敗之 執之者遠之 是以聖人亡爲故亡敗 亡執故亡失 臨事之紀 愼終如

始 此亡敗事矣 聖人欲不欲 不貴難得之貨 敎不敎 復衆之所 過 是故聖人∥

能輔萬物之自然 而不能爲

인 행 는 자는 실 게 고 억지 잡 는 자는 잃게 다

그러므 인 인 행함이 없 니 실 함이 없고 억지 잡

지 니 잃는 것이 없다 일 처리 보면 마 를 처 과

같이 다 이 게 면 실 는 일이 없다 인 고자 지

고 얻 어 운 재 를 귀 게 여 지 는다 집착 는 가르침 가르

지 고 사람들 잘못 잡 다 그러므 인 만 이 자연스

런 운행 돕지만 인 행 지 는다

이 부분 본 장 단에 속 다 간본 갑본과 병본에 일 게 복

는 곳이 이 부분이다 이는 간본 노자 가지가 통합 나 스트가 니  

라 분리 각각 본임 시 다

본 장에 해당

道恒亡爲也 侯王能守之 而萬物將自化 化而欲作 將鎭之以亡名之樸 夫亦將

知足 知以靜 萬物將自定￭

도는 늘 운행함에 인 인 것이 없 니 군주가 이것 지 를 있

면 갖 일과 사 이 어 갈 것이다 어 가는 것 인

고자 면 이름 지 없는 통나 같 본래 그것 시킬

것이다 릇 본연 자연 에 만족함 고 고요히 그 를 면

갖 일과 사 이 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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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부분 본 장에 해당 다 는 본과 차이가 있다道恒亡爲也

갑본과 본 道恒無名

본 道常無爲而無不爲

부 본 道常無爲而無不爲

이 본 간본과 해 보면 모 다 상이 본임 짐작 있다

국 자 노자 에는 본래 라는 말이 없었고 국시 말高明 無爲而無不爲  

에 출 후 사람들이 노자 에 삽입 것이라고 다  

그러나 간본 노자 출 이 주장 신 잃게 었다 냐 면 간본  

에 분명 게 라는 구가 출 이다乙本 亡爲而亡不爲 그러므 본

라는 구는 임 인 개찬이라 보다는 본과道常無爲而無不爲

다른 본에 나 것 보 야 다

본 장에 해당

爲亡爲 事亡事 未亡未 大小之多 易必多難 是以聖人猶難之 故終亡難 ￭

인 이지 행 고 억지 짓지 는 일 일삼고 인공 이지

맛 맛 삼는다 크고 작 갖 것이 많 데 그것 가벼이 여 면 드

시 많 어 움에 처 것이다 그러므 인 히 그것 어 게 여

니 늘 어 움이 없는 것이다

이 부분 본 장에 해당 다

본 장에 해당

天下皆知美之爲美也 惡已 皆知善 此其不善已 有亡之相生也 難易之相成也

쪽高明 帛書老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 

곽 죽간 쪽｢  



신 연구 권  

長短之相形也 高下之相盈也 音聲之相合也 先後之相隨也 是以聖人居亡爲之

事 行不言之敎 萬物作而弗始也 爲而弗恃也 成而弗居 夫唯弗居也 是以弗

去也 ￭

상 사람들이 모 름다운 것이 름다움 고 있지만 그것 추함

이 있 이다 모든 사람들이 좋 것 고 있지만 그것 좋지

것이 있 이다 는 지 여 생 고 어 운 것과 쉬운 것

지 여 이루어지고 것과 짧 것 지 여 모양 갖게

고 높 것과 낮 것 지 여 울며 다듬어진 소리 단 소

리는 지 여 이루고 과 뒤는 지 여 른다 그러므

인 억지 짓지 는 일에 거처 며 말 개 추상 지

가르침 실천 다 갖 사 운행 니 인이 결 주재 지 는

다 엇 이루고도 그곳에 주 지 는다 릇 자신이 이룬 곳에 주

지 니 갖 사 자연스런 운행에 떠나지 는다

이 부분 본 장에 해당 다 도가 사 식이 갖는 이분법 사고

부 이 가장 명료 게 시 장이라 있다 름다움 원 불변 고

이 있는 것이 니고 늘 추함과 계 에 만이 름다움 름답게 며 름

다움과 추함 상 인 것일 뿐이다 어 운 것과 쉬운 것 것과 짧

것 높 것과 낮 것 다듬어진 소리 단 소리 과 뒤도 마찬가지이다 이

것이 도 법 이다 그러므 인이라고 여 자신이 이룬 공에 만족 고 주

없는 것이다 인이야말 자연스러운 우주 법 에 는 자이다

본 장에 해당

道恒亡名 樸雖微 天地弗敢臣 侯王如能守之 萬物將自賓 天地相合也 以逾￭

甘露 民莫之命 天 而自均安 始制有名 名亦旣有 夫亦將知止 知止所以不

殆 譬道之在天下也 猶小谷之與江海

도는 늘 개 없는 것이며 본래 상태 통나 는 미 여 드러

나지 지만 상천지가 그것 신 삼 없다 군주가 만약 그 도를 지

킬 있 면 갖 사 자리를 잡는다 상천지가 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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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단 가 내리는 듯 다 들 명 지 도 스스 고르게 편 히

살 간다 소 명 질 를 여 명이 이미 있게 었 니 릇

그쳐야 를 야 것이다 그쳐야 를 는 것 태 운

지경에 지지 는 근거이다 컨 도가 상에 있는 것 작 냇 이

러 다 드는 것과 같다

이 부분 본 장에 해당 다

본 장에 해당

有道蟲成 先天地生 穆 獨立不改 可以爲天下母 未知其名 字之曰道 吾强敓

爲之名曰大 大曰逝 逝 曰遠 遠曰反 天大 地大 道大 王亦大 國中有四

大安 王居一安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

돈상태 이루어진 것이 있었 니 천지보다도 있었다 그 이 미

여 체가 없고 있 며 체를 지닌 것 지 니 천 근

원이 만 다 그 이름 지 못 니 자 나타내어 도라 고 억지 이

름 붙여 크다고 다 큰 것이니 변 해 간다고 고 변 해 가니 그 변

가 심원 다고 고 심원 니 그 변 가 돌 다고 다 늘 크고

도 크고 도도 크고 도 크다 갖 사 이 변 는 속에 가지 큰 것이

있 니 이 그 에 나이다 사람 본 고 늘 본 고

늘 도를 본 고 도는 스스 그러함 본 는다

이 부분 본 장에 해당 다

본 장 간에 해당

天地之間 其猶 與 虛而不屈 動而愈出槖籥

늘과 사이는 풀 소 같구나 어 있는데도 임없이 나 고 움

직일 욱 나 다



신 연구 권  

이 부분 본 장 간에 해당 는 일부이다

본 장 부분에 해당

至虛恒也 守中篤也 萬物旁作 居以守復也 天道員員 各復其根

지극히 이 늘 그런 상태다 본연 상태를 지키는 것이 돈독 것이다

갖 사 함께 어우러 생겨나니 그곳에 편 히 거처 면 돌 감 법

지킬 있다 우주 도는 운행 니 갖 사 이 각각 그 근원

뿌리 돌 간다

이 부분 본 장 부분에 속 다

본 장 부분에 해당

其安也易持也 其未兆也 易謀也 其脆也易判 其幾也易散也 爲之於其亡有也

治之於其未亂 合 六字缺 末 九成之臺 甲□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

九字缺 足下□□

갖 사 이 어 있 면 본연 상태를 지키 쉽다 갖 사 이 조짐

드러내지 는 일 도모 가 쉽다 만 이 본래 질 상태

있 나 어지 가 쉽다 일이 시작 에 고 어지러워지 에 다

스 라이 는 결락 어 해 불가

이 부분 본 장에 해당 다

본 장에 해당

知之者弗言 言之者弗知 閉其兌 塞其門 和其光同其塵 畜 其 解其紛攖

是謂玄同 故不可得天 而新 亦不可得而疏 不可得而利 亦不可得而害 不可

得而貴 亦不可得而賤 故爲天下貴 ￭

참 는 자는 말 지 고 말 는 사람 참 지 못 다 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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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 구 막고 욕망 닫 며 과 조 를 이루고 어 운 티

과 어우러지며 란 진 시키고 엉킴 풀어내는 것이니 이것 그玄同

우름이라고 다 그러므 것도 없고 것도 없 며 이 울

것도 없 며 해 울 것도 없고 귀 것도 없 며 천 것도 없다

그러므 천 에 귀 것이 다

본 장에 해당

以正治邦 以奇用兵 以亡事取天下 吾何以知其然也 夫天多忌諱 而民彌叛

民多利器 而邦滋昏 人多知天 而奇物滋起 法物滋彰 盜賊多有 是以聖人之

言曰 我無事而民自富 我亡爲而民自化 我好靜而民自正 我欲不欲而民自樸

도 써 나라를 다스리고 략 군사를 부리고 억지부림이 없

는 일 써 천 를 취 라 내가 어떻게 그러함 는가 릇 천 에 지

는 것이 많 욱 돌 떠나고 들이 이 운 건 많이

지닐 나라는 욱 란해지며 사람들이 지식이 많 이 건들

이 욱 많이 생겨난다 법 가 게 늘어나면 도 이 욱 많 진다 그

러므 인 말 에 이르 내가 억지 짓는 일이 없이 면

부 해지고 내가 억지 는 일이 없 면 고 내

가 억지 고자 함이 없 면 본래 상태를 지닌다 고 했다

본 장에 해당

含德之厚者 比於赤子 蛇弗 若 攫鳥猛獸弗 骨弱筋柔而捉固 未知牝螝蠆 虫 扣

牡之合然怒 精之至也 終日乎而不憂 和之至也 和曰常 知和曰明 益生曰祥

心使氣曰强 物壯則老 是謂不道 ￭

품고 있 이 운 사람 모습 어린 이에 있다 살 사

갈과 같 독충도 그를 해 없고 맹 이나 맹 도 그를 공격 지

며 가 약 고 힘살이 부드러워도 는 힘이 단단 다 남 합

몰라도 가 사납게 내어 일어 니 가 지극함이다 루가 다 도

울어도 가 거슬리지 니 조 지극함이다 조 우니 항상

이라 고 조 움 는 것 이라 며 삶 르는 것 자 를



신 연구 권  

키우는 것이라 며 마 이 를 부리는 것 굳 다고 다 갖 사 이

크고자 히 만 면 늙어 시들어 버리니 이것 일러 도 운행에 맞지 는

다고 다

본 장에 해당

名與身孰新 身與貨孰多 得與亡孰病 甚愛必大費 厚藏必多亡 故知足不辱

知止不殆 可以長久 ￭

이름과 몸 에 어느 것이 가 운가 몸과 재 에 어느 것이 귀

것인가 지나 게 끼면 드시 크게 써야 가 있 며 주 많이

재 면 드시 크게 잃게 다 그러므 만족 면 욕 당

지 고 그쳐야 를 고 그 면 태 운 지경에 이르지 니 래

갈 있 리라

본 장에 해당

返也者 道動也 弱也者 道之用也 天下之物生於有 生於亡 ￭

돌 감이 도 운동이다 부드러움이 도 작용이다 천 갖 사

에 생 고 에 생 다

본 장에 해당

殖而盈之 不不若已 而 之 不可長保也 金玉盈室 莫能守也 貴福驕 自遺揣 羣

咎也 功遂身退 天之道也

재 가득 는 것 맞 에 그 는 것만 못 다 재 값

모 면 래 보존 없다 과 같 보 가 집 에 가득 여도

지킬 가 없다 신분이 높고 복이 많 도 만 면 스스 재 부르게

다 공 이루면 몸 나 는 것이 늘 도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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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乙本

본 장에 해당

治人事天 莫若嗇 夫唯嗇 是以早 是以早服是謂 不 克 則莫知其極 夫莫

知其極 莫知其極可以有國 有國之母 可以長 長生舊 久視之道也 ￭

사람 다스리고 늘 는 데는 끼는 것보다 좋 것이 없다 릇

직 낌이 있어야만 이 인해 미리 러 일찍 갖출 있 니 이를 일

러 극복 지 못 는 가 없 니 그 궁극 지 못 다 릇 그 궁극

지 못 니 나라를 얻 있고 나라 근본이 있고 래 갈

있다 이것이 래 살고 리 보는 도이다

본 장 부분

學者日益 爲道者日損 損之或損 以至亡爲也 亡爲而亡不爲

열심히 우는 사람 날마다 듣고 운 것이 늘어나고 도 법 실천

는 사람 날마다 인 가진 것이 어든다 어내고 어내면

에 이르게 니 를 실천 게 면 지 는 가 없게 다

본 장 부분

絶學亡憂 唯與呵 相去幾何 美與惡 相去何若 人之所畏 亦不可以不畏

인 움 면 걱 이 없다 답과 꾸짖는 답 거리가 얼

마인가 름다움과 추함 거리가 얼마인가 사람이 워 는 것

워 지 없다

본 장에 해당

人寵辱若驚 貴大患若身 何謂寵辱 寵爲下也 得之若驚 失之若驚 是謂寵辱

驚 若身 吾所以有大患者 爲吾有身 及吾亡身 或何□□□□□ □ □□□□□



신 연구 권  

爲天下 若可以託天下矣 愛以身爲天下 若可以迲天下矣

를 면 놀라는 듯이 고 큰 걱 몸과 같이 귀 게 여 라 엇

욕 이라 는가 는 천 것이다 그것 얻어도 놀라는 것처

럼 고 그것 잃어도 놀라는 것처럼 라 이것 일러 욕 놀라

는 것처럼 는 것이라고 다 엇 일러 큰 걱 몸과 같이 귀 게

라고 는가 내가 큰 걱 이 있는 것 나에게 몸이 있 이다 내가

몸이 없는 데에 이르면 엇 걱 리요 천 일 내 몸처럼

귀 게 여 면 소 천 를 맡 만 다 천 를 내 몸처럼 끼면 천 를

탁 만 다

본 장에 해당

上士聞道 勤能行於其中 中士聞道 若聞若亡 下士聞道 大笑 疑 之 弗大

笑 不足以爲道矣 是以建言有之 明道如悖 夷道 道若退 上德如谷 大□□ □

白如辱 廣德如不足 建德如 貞如愉 大方亡隅 大器曼 慢 成 大音祇□ □

聲 天象亡形 道

상등 사람이 도를 들 면 그 들 속에 열심히 실천 있다 등

사람이 도를 들 면 들 가 있는 듯도 고 없는 듯도 다 등 사

람이 도를 들 면 크게 느낀다 그런데 크게 느끼지 면 도

가 에 부족 것이다 그러므 사람 말에 이런 것이 있다 도

는 란 것 같고 평탄 도는 굽 것 같고 나 가는 도는 러나는

것 같고 상등 골짜 같고 크게 흰 것 검 것 같고

부족 것 같고 굳 나태 것 같고 소 고 곧 것 변

는 것 같고 큰 모 리는 귀 이가 없고 큰 그릇 이루어짐에 지

고 큰 조 운 소리는 가지가지 소리를 내지 고 늘 모양 체가 없

다 도 는

본 장 간에 해당

閉其門 塞其兌 終身不 啓其兌 塞其事 終身不來瞀 ￭

그 인 욕망 닫고 그 인 욕망 구 막 면 몸이 다 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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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리 에 지지 것이다 그 인 욕망 구 열고 그 인 욕

망 일 가득 채우면 몸이 다 도 도에 이르지 못 것이다

본 장에 해당

大成若缺 其用不 大盈若 其用不窮 大巧若拙 大成若 大直若屈 燥敝 盅 詘 ￭

勝 淸勝熱 淸靜爲天下正凔

크게 이룬 것 모자란 듯 여 그 쓰임이 다 닳지 는다 크게 가득 찬 것

듯 여 그 쓰임이 다 지 는다 크게 솜 있는 재주는 졸 것

같 며 크게 곧 것 굽 것 같다 동 추 를 이 고 고요히 맑 것

거운 것 이 나니 맑고 고요 것이 천 른 이다

본 에 해당

善建者不拔 善保者不脫 子孫以其祭祀不屯 修之身 其德乃眞 修之家 其德

有餘 修之鄕 其德乃長 修之邦 其德乃豊 修之天 下 家□□□□□□□□

以鄕觀鄕 以邦觀邦 以天下觀天下 吾何以知天□□□□□

잘 운 것 없고 잘 지닌 것 빼 없 니 자손이 그 사를

지내는 데 어지지 는다 이것 몸 양 면 그 이 참 고 이것

집 잘 이 면 그 이 남 이 있고 이것 마 잘 이 면 그

이 자라고 이것 나라를 잘 이 면 그 이 풍요 워지고 이것 천

를 잘 이 면 그 이 루 퍼진다 그러니 마 황 미루어 마 살

고 나라 상황 미루어 나라를 살 고 천 편 미루어 천 를 살

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천 법 이 그러함 는가

3) 丙本

본 장에 해당

太上下知有之 其次新譽之 其次畏之 其次侮之 信不足 安有不信 猶乎 其貴



신 연구 권  

言也 成事遂功 而百姓曰我自然也

주 랜 날 가장 좋 다스림에는 들이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것만

고 그 다 들이 그 가 이 지내며 칭송 고 그 다 들이

그를 워 고 그 다 들이 그를 경멸 다 다스리는 자 간

에 믿 있는 가 없는데 어찌 믿 신 가 요 없는 가 있겠는가

거리는구나 인이 그 말 귀 게 여 는 것이 일 이루고 공 이

루어도 말 그러 것이다 라고 다

본 장에 해당

故大道廢 安有仁義 六親不和 安有孝慈 邦家昏 安 有正臣□

그러므 큰 도가 폐해지면 어찌 인 가 있겠는가 이 복 지 는데

어찌 효도 자 가 있겠는가 나라가 란 데 어찌 른 신 가 있겠는가

이 부분 구조는 간본과 본이 상이 며 그 해 가능 도 에 보

는 같이 주 다르다 여 자는 본 갑본에는 자 어 있다安 案

본 장과 갑본 구조를 면 다 과 같다

본 大道廢 有仁義 智慧出 有大僞 六親不和 有孝慈 國家昏亂 有忠臣

본 故大道廢 案有仁義 智慧出 案有大僞 六親不和 案有孝慈 邦家昏亂

案有貞臣

간본과 갑본과 본 해보면 외 고智慧出 案有大僞

체 간본과 갑본이 같 구조임 있다 그리고 본에는

자 어 있다 그 다면 이미 본 노자 가 출 했 이 구 이 새安   

운 해 가능 보이고 있었 것이다 에는 자 어 있는데河上公本 焉

자 자는 사 볼 같 미 해 다 상공본 자는焉 安 焉

어조사 보 이에 도 미 볼 도 있다 여 에 가 고於是

이 부분 번역 다 과 같다 가 여 가 있고 지 가 나 니 가 있다 이大道 廢 仁義 大僞 六親

불 여 가 있고 국가가 란 니 이 있다孝慈 忠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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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자를 이에 도 미 보 해 면 본 해 과 사安 於是

해진다 그러나 그 게 보면 간본 絶智 辯 民利百倍 絶巧 利 盜賊亡有

라는 구 과 모 다 라 일 갖고 볼 자는絶僞 詐 民復孝慈 安

사 보 야 다 그 다면 우리 해 마 히 그러므 큰 도가 폐해지

는데 어찌 인 가 있겠는가 이 목 지 는데 어찌 효도 자 가 있겠는

가 나라가 란 데 어찌 른 신 가 있겠는가 라고 해야 다

그 다면 간본 노자 입장에 부 어야 것이仁義 孝慈 正臣  

니라 에 버 가는 사회 가 어야 는 것이다 즉 가大道

목이라고 여 노자 가 모 부 것이 니라 히 고 있親和的  

있다 나 가 이런 사회 질 지 규범들이 가 이

니고 도가 작인 간본 노자 사 에 진지 게 고 고 있는  

것이다

본 장에 해당

執大象 天下往 往而不害 安坪大 樂與餌 過客止 故道 淡可其無味也□□□

視之不足見 聽之不足聞 而不可旣也

자연스런 큰 모습 잡고 있 면 천 가 귀 여 돌 다 천 가 귀 여

돌 해를 입지 니 들이 평 롭고 편 다 삶이 즐겁고 풍요

우니 지나는 사람이 러 삶 를 잡는다 그러므 도를 말

자면 담 여 맛이 없는 것 같다 도 운행 보 도 보이지 고 들어

도 들리지 며 원히 고갈 지 는다

본 장 간 이 에 해당

君子居則貴左 用兵則貴右 故曰 兵者 得已而用之 恬淡爲上 弗□□□□ □

美也 美之 是樂殺人 夫樂 以得志於天下 故吉事上左 喪事上右 是以□□□

偏將軍居左 上將軍居右 言以喪禮 居之也 故 殺 則以哀悲泣之 戰勝□□

則以喪禮居之

군자는 거처함에 양 향인 왼쪽 귀 게 여 고 군사를 쓸 는



신 연구 권  

향인 른쪽 귀 게 여 다 그러므 말 군사 일 상 롭지 못

것이니 어 없이 써야 는 소 담 것 일 여 뿐 름답

게 꾸미지 는다 름답게 꾸미는 것 살인 즐 는 것이다 릇 살인

즐 는 자는 천 일 맡 없다 그러므 좋 일 양 향인

왼쪽 귀 게 여 고 좋지 일 향인 른쪽 귀 게 여 다 이

에 면 공격 편장군 양 향인 왼쪽 귀 게 여 고 주 공격

상장군 향인 른쪽 귀 게 여 다 이는 좋지 일

써 그 일에 거쳐 이다 그러므 사람 죽인 일이 많 는 슬

감 써 울어 를 는 것이니 쟁에 이겼 면 좋지 일

써 그 일에 거쳐 는 것이다

본 장 래에 해당

爲之者敗之 執之者失之 聖人無爲 故無敗也 無執 故 愼終若始 則無□□□

敗事矣 人之敗也 恒於其且成也敗之 是以 人欲不欲 不貴難得之貨 學不學□

復衆人之所過 是以能輔萬物之自然 而弗敢爲

인 는 자는 실 고 인 잡 는 자는 잃는다 인

인 함이 없 니 실 함이 없다 인 잡 지 므

잃는 것이 없다 맺 처 과 같이 신 게 면 일 실 함이 없

것이다 사람이 실 는 것 보면 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즈 에 실

게 다 그러므 인 인 고자 함 라지 니 얻 어

운 재 귀 게 여 지 는다 움에는 인 우 지 므

사람들 잘못 잡 다 그러므 인 갖 사 스스 그

러함 도 주지만 억지 지 는다

2. 太一生水  

태일생 는 우주생 다루고 있는 독립 격 이다 이편 노자    

갑본과 체 체가 같고 병본과 함께 붙어 있어 본래 노자 권  

이루어진 책일 것이라는 견해가 도 다 그러나 죽간 리자가 분

리 여 독립 취 다 내용 검토해보면 노자 개 과 사 게道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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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시 고 있다 태일생 는 체 보 다루는 내용 부太一   

분 나 있다 첫째 부분에 태일 부 우주가 생 어 나 는 과

다루고 있 며 태일 과 함께 등 계를 논 고 있天 地 四時 陰陽

다 째 생 과 에 작용 는 우주만 법 에 여 언 고 있다

째 인과 도를 인간 모습에 말 고 있다 그러나 논리 연쇄가全文

거 고 지 못 다 이런 이 간 간 없어진 부분이 있 것이

라는 추 이 득 갖는다

이 헌 가장 큰 특징 일 도가 사 식에 에 이르러 야漢代

소 등장 다고 보는 우주생 사 가 체계 나타나고 있다는 이

다 그리고 헌 첫 구 에 부 태일이 생 다 고 니 논

핵심 주 가 태일 과 이다 이 헌에 나타나는 우주생

태일 에 에 작용 통해 과 과反輔 相補 天 地 明

과 과 생 과 이 지속神 陰 陽 春夏 秋冬 熱 寒 燥 濕

다 그리고 종국에는 에 이른다 우리는 국철 장 어 에 나歲 無始無

등 명 를 만날 있다 이는 태일 에 에終 生死如一 有無相生 歲

이르는 과 이 일 인 것이 니라 운행 주고 는 과反輔 相補

포함 다

이 논 는 용 노자 통나 쪽과 근  

쪽과 쪽 에 상 히 다루어진다

쪽 국 자 견해를 지 죽간이 없어 가능 이李學勤

크며 라 태일과 도 실 계 등 게 는 없다고 지 다

도가 사 식에 우주생 이 노자 에 이미 등장 다고 보는 견해는 근에 간본 노   

자 분 통해 게 검토 가 있다 희 노자 해 시각 과本體生成論 相 ｢  

에 지 국 신 연구원 국 원 사논 참고關待對論郭店楚簡本 王弼注 ｣

용 쪽 태일생 시 사상 사 다고 지北宋 周惇 太極圖說  頤   

고 있다

용 쪽 모든 상보 계는 착종 어 있는 것이다 여 이 언寒熱 燥濕

어 있는 것 분 변 상태를 나타내는 것 계 이라고 는 시간 변 상과도 지

만 나 에 이것 운 가 사상 는 모태사상임 있고 등傷寒論  

인체 토 모델이 는 것이다 라고 여 태일생 작용反輔 相補  

지평에 이해 고 있다 근 쪽 태일생 우주생 列子 天    ｢

瑞 편과 사상과 연 지어 사 이나 사상 계승 가능 명 면淮南子 天文訓｣   ｢ ｣

도 태일생 이 심이 사 구조는 독특 다고 지 다  



신 연구 권  

태일생 에 시는 동시 작 보이는 管子 水    ｢

편 내용과 이 있 것이라는 추 이 있다 자 에 는地｣   

미 능과 상 히 히면 지 찬 고 있다 태일생水神  

우주생 이 강조 는 것 이 헌 출토지인 국 남쪽 나라 

지역 신 과 이 있다는 이 지 다 이상 논 에 볼 태 

일생 는 간본 노자 는 독립 작이며 노자 사상과 사 과 차이   

동시에 지니는 가 도가 귀 헌임 있다 그리고 에

국 고 신 도가 연 히는 거가 있다 태일생 원  

과 번역 다 과 같다

大太 一生水 水反輔大太 一 是以成天 天反輔大太 一 是以成地 天

地 也 是以成神明 神明復相 輔也 是以成陰 陽 陰 陽復相 輔□ □□□

也 是以成四時 四時復相輔也 是以成倉 然 熱 倉 然 熱 復相輔也凔 凔

是以成 燥 燥 相輔也 成歲而止 古故 歲者 燥之所生溼澡 溼澡 溼澡

也 燥 者 倉 然 熱之所生也 倉 然熱者 四時者 陰 陽之所生溼澡 凔 凔

陰 陽者 神明之所生也 神明者 天 地之所生也 天地 者 大太一之所生

也

是古故太一藏於水 行於時 而或 萬勿物母 一 缺 一○ □□□□ ○ ○

盈 以忌紀 爲萬勿物經 此天之所不能殺 地之所不能釐 陰 陽之所浧

不能成 君子智知 此知胃謂

天道貴溺弱 雀成者以益生者 伐於强 責於

지 자下 土也 以胃謂之 地 上 氣也 而胃謂之天 道亦其 字也 責

請昏問其名 以道從事者必 託其名 古 故事成而身長 聖人之從事也 亦

근 쪽 태일 별 신이며 신 상이었 주시 고 별과 이 만

남이 에 이루어진 것이 태일생 우주생 이라고 본다 나 가 우리말과 우리  

에 볼 태일 큰 나님 인 이고 에 나 는 과도 통 다고 주東學 呪文 太乙

장 다 그리고 태일생 는 북극 과 북 상 는 첨 신 경 볼 있  

는 것이며 그런 에 태일생 는 가장 래 도 경 보고 있다 이 사 주  

장 쪽과 張思齊 太一生水與道敎玄武神格 郭店楚簡國際學術硏討會論文集｢ ｣   

쪽에 도 상 히 논 고 있다武漢大學中國文化硏究院 編 湖北人民出版社

라는 자는 본래 라고 쓰 는데 고 국어 법에 자는 용 거나 자太 大 大

많이 쓰인다 도가철 연구 동 획출 사 쪽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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託其名 古故 功成而身不傷 天地名 字幷立 古故 胃謂其方 不思相

於西北 其下高而强 地不足於東南 其上 者 又 有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

余餘 於下 不足於下者 又有余 餘於上

태일이 생 고 그 돌 가 태일 도우니 이런 닭에 늘 이

룬다 늘 돌 가 태일 도우니 이런 닭에 이룬다 늘과

돌 가 도우니 이런 닭에 신명 이룬다 신명 돌 가 도우

니 이런 닭에 양 이룬다 양 돌 가 도우니 이런 닭에 사

계 이룬다 사계 돌 가 도우니 이런 닭에 차가움과 움 이룬

다 차가움과 움 돌 가 도우니 이런 닭에 습함과 건조함 이룬

다 습함과 건조함 돌 가 도우니 월 이루고 그 다 그러므

월 습함과 건조함이 생 는 것이다 습함과 건조함 차가움과 움이

생 는 것이다 차가움과 움 그리고 사계 양이 생 는 것이다

양 신명이 생 는 것이다 신명 늘과 천지이 생 는 것이다

늘과 태일이 생 는 것이다

그러므 태일 에 간직 어 있어 철에 라 운행 니 루 운행 면

다시 처 돌 니 태일 자 운행 써 갖 사 어미를

삼는다 번 이지러지고 번 차며 갖 사 법 이 다 이 법

늘이 일 없고 이 꿀 없고 과 양이 추게 없는 것이다

군자는 이 법 말

천도는 약함 귀 게 여 니 강함 고집 여 자 를 이루고자 면 결국

강함 고집 는 것 멸망 게 나니 그 책임

래는 이니 이다 는 이니 늘이다 도는 그 과 늘 字

이다 그 이름 청 여 들어 도 써 일 르는 자는 드시 그 이름

탁 므 일이 이루어지면 몸 래간다 인이 일 르는 것도 역시 그

이름 탁 므 공 이 이루어지면 몸 손상 지 는다 늘과

그 이름이 함께 므 함께 그 도를 행 여 어 거나 높고 낮

다 는 것 생각 지 니 늘 북쪽에 부족 지 그 래

에 높이 솟 굳 다 동남쪽에 부족 지 그 에 이 퍼

다 부족 지 는 것 래 남 이 있고 래 부족 지

는 것 남 이 있다



신 연구 권  

치의3. ( )緇衣  

는 편명 임 이 다스리는 과 이 임緇衣｢ ｣   

는 법과 군자 행동 말 고 있다 이 편 이름 속에 인용  

속에 있는 에 것 이 내용 나라 공詩經 鄭風 詩 ｢ ｣ ｢ ｣

과 공이 이어 나라 사도가 어 그 직책 잘 행 여 나라 사周 周

람들이 그들 사랑 일 것이다 여 는 간본 내용 번역 고

이에 해당 는 편 뒤에 붙여 내용 있게 다  ｢ ｣

자는 본 편 장 나 어 편 상 붙인 것이다｢ ｣

簡 夫子曰 好美如好緇衣 惡惡如惡巷伯 則民臧 而型不屯 詩 云 儀刑【 】 扐   

文王 萬邦作孚 ￭

공자가 말했다 인 좋 마 시경 편에 노래 듯이  ｢ ｣

고 인 미워 시경 항 편에 노래 듯이 다면 이 도를  ｢ ｣

가 행 니 벌이 에게 펴지지 는다 그래 시경 에 이르  

본 면 나라가 떨쳐 일어나 믿 리라 것이다

記 子曰 好賢如緇衣 惡惡如巷伯 則爵不瀆而民作愿 刑不試而民咸服 大【 】 ｢

雅 曰 儀刑文王 万 作孚｣ 国

簡 子曰 有 者章好章惡 以視民厚 則民情不 詩 云 靖共 爾位 好是【 】 国 忒   

正直

子曰 爲上可望而知也 爲下可類而志也 則君不疑其臣 臣不惑於君矣 詩 云  

淑人君子 其儀不 尹誥 曰 惟尹允及湯 咸有一德忒 ｢ ｣ ￭

국가를 가진 자는 뚜 이 히고 병폐 여겨 에게 운

보여주면 들 가 어 나지 는다 시경 편에小雅 小明  ｢ ｣

그 지 를 조용히 고 공손히 여 직 사람 좋 라 고

다

공자가 말했다 사람 군주이 어 는 신 가 라보면 있고 랫

사람이 어 는 군주가 리에 차등 어 신 가그 펴게 니 군

주는 그 신 를 심 지 고 신 는 임 에게 심 지 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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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경 시구 편에 어진 군자는 그 행동거지가 어 남이 없曹風 鳩  ｢ 鳲 ｣

라고 했다 경 고 편에 말했다 직 이 과 탕 모 결  ｢ ｣

같 이 있었다

記 子曰 爲上可望而知也 爲下可述而志也 則君不疑於其臣 而臣不惑於其【 】

君矣 尹吉 曰 惟尹躬及湯 咸有一德 詩 云 淑人君子 其儀不 子曰｢ ｣   忒

有國家者 章善 惡 以視民厚 卽民情不貳 詩云 靖共爾位 好是正直癉

이 부분 본 해볼 간본이 부 후 부가

簡 子曰 上人疑則百姓惑 下難知則君長勞 故君民者 章好以示民欲 惡【 】 慎

以渫民淫 則民不惑矣 臣事君 不言其所不能 不 其所能 則君不勞矣 大雅辞 ｢ ｣

云 上帝板板 下民卒疸 小雅 云 匪其止之 共惟王恭｢ ｣ ￭

공자가 말했다 사람이 심 게 면 이 갖게 고 랫사람

이 군주 마 어 울 는 군주가 고 운 것이다 그러므

에게 임 노릇 는 자는 좋 는 것 들 고자 함 보

여주고 미워함 삼가 들 란함 막는다 그러면 들이

갖지 는다 신 가 임 는 그 없는 것 고 고

있는 것 사양 지 면 임 이 고롭지 다 시경 편板  ｢ ｣

에 말했다 상 가 떳떳 뒤집 지라 들이 모 병들도다

시경 소 언 편에 말했다 남 참소 는 것 막지 못 것뿐이  ｢ ｣

니라 히 잘못 겨 임 병들게 뿐이 다

記 子曰 上人疑則百姓惑 下難知則君長勞 故君民者 章好以示民俗 惡【 】 慎

以御民之淫 則民不惑矣 臣儀行 不重 不援其所不及 不煩其所不知 則君辞

不勞矣 詩 云 上帝板板 下民卒疸 小雅 曰 匪其止共 惟王之  ｢ ｣ 邛

簡 子曰 民以君爲心 君以民爲 心好則 安之 君好則民欲之 故心以【 】 体 体 体

廢 君以民亡 詩 云 誰秉 成 不自爲正 卒勞百姓 君雅 曰 日暑雨  国 ｢ ｣

小民惟日怨 晉冬耆滄 小民亦惟怨 ￭

공자가 말했다 임 써 마 삼고 임 써 몸 삼

는다 마 이 좋 면 몸이 그것 편 히 여 고 임 이 좋 면 들

도 그것 고자 다 그러므 마 몸 써 본 고 임



신 연구 권  

써 망 다 시경 에 말했다 가 나라 다스림 잡 는가 스스  

른 일 지 고 내 고롭게 경 편에 말했君牙  ｢ ｣

다 여름날에 고 가 내리면 들 직 원망 고 찬 겨울이

추워지면 들 원망 다

記 子曰 民以君爲心 君以民爲 心庄則 舒 心肅則容敬 心好之 身必【 】 体 体

安之 君好之 民必欲之心以 全 亦以 君以民存 亦以民亡 詩 云 昔体 体伤   

吾有先正 其言明且 家以寧 都邑以成 庶民以生 誰能秉 成 不自爲正清 国 国

卒勞百姓 君雅 曰 夏日暑雨 小民惟曰怨 冬祁寒 小民亦惟曰怨｢ ｣ 资

簡 子曰 上好仁 則下之爲仁也 先 故長民者 章志以昭百姓 則百姓致行【 】 争

己以說其上 詩 云 有覺德行 四方 之  顺 ￭

공자가 말했다 사람이 인 좋 면 랫사람이 인 남보다 실천

고자 다 다 그러므 어른이 사람이 에게 자 분

명히 드러내면 들 자 다해 노 여 그 사람

게 다 시경 억 편에 말했다 행 깨달 이 있 면抑  ｢ ｣

사 나라가 종 다

記 子曰 上好仁 則下之爲仁 先人 故長民者 章志 貞 尊仁 以子愛百【 】 争 教

姓 民致行己以說其上矣 詩 云 有梏德行 四 之  国顺

簡 子曰 禹立三年 百姓以仁道 豈必盡仁 詩 云 成王之孚 下土之式【 】   

刑｢吕 ｣ 曰 一人有慶 兆民 之赖 ￭

공자가 말했다 우임 이 지 삼 만에 이 인 도 써 행 나 어

찌 드시 모 가 인 도를 다 실천 겠는가 시경 편에下武  ｢ ｣

말했다 믿 이루어 랫사람 모범이 경 편甫刑  ｢ ｣

에 말했다 사람이 경사가 있 면 갖 이 신뢰 다

記 子曰 禹立三年 百姓以仁遂焉 豈必盡仁 詩 云 赫赫師尹 民具爾瞻【 】   

甫刑 曰 一人有慶 兆民 之 大雅 曰 成王之孚 下土之式｢ ｣ 赖 ｢ ｣

簡 子曰 下之事上也 不從其所以命 而從其所行 上好此物也 下必有甚焉【 】

者矣 故上之好惡 不可不 也 民之柬也 詩 云 赫赫師尹慎   民具爾瞻 ￭

경 에는 어 있다篇名 今本 甫刑  ｢ 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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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자가 말했다 랫사람이 사람 는 그 명 는 를 좇지 고

그 행 는 를 좇는다 사람이 건 좋 면 랫사람 사람보다

좋 게 다 그러므 사람이 좋 고 싫어 는 것 삼가지

없는 것이니 들 택 인 것이다 시경 소 에節南山  ｢ ｣

말했다 공 이 나고 뚜 태사 여 들이 모 그 를 우러러

보는구나

記 子曰 下之事上也 不從其所令 從其所行 上好是物 下必有甚者矣 故【 】

上之所好惡 不可不 也 是民之表也慎

簡 子曰 長民者 衣服不改 從容有常 則民德一 詩 云 其容不改 出言【 】   

有 黎民所信 ￭

공자가 말했다 어른이 사람 복 마 법도에 맞추어 입고

말과 행동이 단 여 듯함이 있 면 들 행이 결같 것이다

시경 소 편에 말했다 말과 행동이 듯 여 법도에 맞고都人士  ｢ ｣

시는 말 마다 근거가 있 니 들이 신뢰 는구나

記 子曰 長民者 衣服不 從容有常 以齊其民 則民德一 詩 云 彼都【 】 贰   

人士 狐 其容不改 出言有章 行歸於周 万民所望裘黄黄

簡 子曰 大人不親其所賢 而信其所賤 此以失 民此以煩 詩 云 彼求【 】 教   

我則 如不我得 執我仇仇 亦不我力 君陳 曰 未見聖 如其弗克見 我 見｢ ｣ 既

我弗迪聖 ￭

공자가 말했다 인이 어진 사람 지 고 천 사람 믿 면 가

르침이 이 에 잃게 고 들 이 에 번거롭게 다 시경 소  ｢

월 편에 말했다 그가 나를 구 여 모범 삼 에는 마｣

나를 얻지 못 듯이 달 니 이 는 나를 붇잡 를 원 처럼 여

나를 등용해 쓰 힘쓰지 는구나 경 군진 편에 말했다 직  ｢ ｣

인 보지 못했 는 마 내가 보지 못 근심 는 듯 니 내가 이미

사 나라 인 를 말 다師尹 周 太師

 죽간에 자가 히 이루어지지 상태 있는 것 추 는데 이 부분에 해당

는 편 어있다 본다出言有章 章 劉信芳 出言有引 引  ｢ ｣

쪽 여 는 보 말 마다 근거를 어 말 는 것宗流 劉祖信 引ᆞ涂

해 다



신 연구 권  

인 보니 나는 인 르지 못 겠구나

記 子曰 大人不親其所賢 而信其所賤 民是以親失 而 是以煩 詩 云【 】 教   

彼求我則 如我不得 執我仇仇 亦不我力 君陳 曰 未見聖 若己弗克見｢ ｣

見聖 亦不克由聖既

簡 子曰 大臣之不親也 則忠敬不足 而富 已過也 邦家之不寧也 則大臣【 】 贵

不治 而 臣托也 此以大臣不可不敬 民之亵 蕝 也 故君不 小謀大 則大臣不与

怨 祭公 之顧命 云 毋以小謀 大作 毋以嬖御息庄后 毋以嬖御息大夫 卿败

士 ￭

공자가 말했다 신들이 지 면 충 과 공경 마 이 부족

게 는데 이는 부 함과 신분 높 이 지나 이다 나라가 편

지 면 신이 를 잘 다스리지 못해 를 는 신 가 그 자리를

신 게 다 이는 신 공경 지 없는 것 들 본

이 는 것이다 그러므 임 이 작 것 가지고 큰 것 도모 지 면

신 원망 지 는다 공 고명에 말했다 작 꾀 써 큰일 그르

지 말고 를 는 첩이나 신 를 가지고 엄 고 장엄 후를 시

여 버리지 말며 를 는 첩이나 신 를 가지고 부 경들 버리지

말라 다

記 子曰 大臣不親 百姓不寧 則忠敬不足 而富 已過也 大臣不治 而邇【 】 贵

臣比矣 故大臣不可不敬也 是民之表也 邇臣不可不 也 是民之道也 君毋以慎

小謀大 毋以遠言近 毋以 外 則大臣不怨 邇臣不疾 而遠臣不蔽矣 公内图 叶

之顧命曰 毋以小謀 大作 毋以嬖御人疾庄后 毋以嬖御士疾庄士 大夫 卿败

士

체 는 를 어 죽 늘어놓고 존 차를 시 고 운 것尊卑 席次蕝

모체 는 체라고도 다茅 表蕝 蕝

는 본에 어있는데 자 곧彗 葉 葉 祭 誤字 葉公 祭公

말 다 공 고명 에 보이며 공 곧 이다逸周書 祭公解 祭公謀父 王夢鷗  ｢ ｣

쪽

고명 죽 회고 여 남 는 말이다顧命 回顧

이 부분 간본과 본이 약간 차이를 보이므 본 해 붙이면 다 과 같다 공자가

말했다 신들이 지 고 들이 편 지 면 충 과 공경 마 이 부족 고

부 함과 신분 높 이 이미 지나 게 다 신이 를 잘 다스리지 면 가 운 신 가

리를 이루어 임 속이게 다 그러므 신 공경 지 없는 것이니 이는



연구新出土 郭店楚墓竹簡 譯註  

簡 子曰 長民者 之以德 齊之以 則民有勸心【 】 教 礼 之以政 齊之以刑教

則民有免 心 故慈以愛之 則民有親 信以結之 則民不倍 恭以 之 則民有莅

遜心 詩  云 吾大夫恭且儉 靡人不斂 刑 云 非用旨｢吕 ｣ 制以刑 惟

作五虐之刑曰法 ￭

공자가 말했다 어른이 사람 써 가르 고 써 가지런

히 게 면 들이 근면 마 갖는다 법 써 가르 고

벌 써 가지런히 면 들이 벌만 면 는 마 갖는다 그러므

자 운 마 끼면 이 불어 해지고 믿

과 계를 맺 면 이 지 는다 공경 는 태도

면 이 공손 마 른다 시경 에 말했다 우리 부는 공  

경 는 태도 검약 는 자 를 지니고 있 니 모든 사람이 지

이 없구나 경 여 편에 말했다 苗民  ｢ ｣ 른 다스리지

고 벌 고 직 다 가지 가 벌 지어 법이라

했다

記 子曰 夫民 之以德 齊之以 則民有格心 之以政 齊之以刑 則民【 】 教 礼 教

본이 이다 가 운 신 는 언행 삼가지 없는 것이니 이는 도가

이다 임 작 것 가지고 큰 것 도모 지 며 것 가지고 가 운 것

말 지 며 일 가지고 일 도모 지 야 다 이 게 면 신 원망

지 며 가 운 신 는 시 지 며 신 는 감추어 속이지 것이다 공 고명

에 말했다 공 고명에 말했다 작 꾀 써 큰일 그르 지 말고 를 는 첩이나

신 를 가지고 엄 고 장엄 후를 시 여 버리지 말며 를 는 첩이나 신 를 가지

고 부 경들 버리지 말라 다

에 어있다 권 원본에 어있는데勸心 今本 格心 勸 錫懽 懽 裘

견해에 르면 읽 있고 미는 면 과 통 다圭 勸 勉

본에 어있다 이 부분에 해당 는 원본 자는 직 해독免心 民有遁心

이 이루어지지 고 있다 에는 이라고 했는데淮南子 修務訓 審於形者 不可遁於狀 高誘  ｢ ｣

에 라라고 했다 이를 근거 해 본다注 遁 欺也 劉信旁 民有欺心 宗流 劉ᆞ涂

쪽 여 는 논어 장에祖信 子曰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  ｢ ｣

근거 여 본다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民有免心

본 시경 에는 없는 이다逸詩  

는 본에 어 있고 경 여 편에는 었다非用旨 苗民匪用命 苗民不用靈  ｢ ｣

여 는 본다 쪽非用旨 宗流 劉祖信ᆞ涂

시 남 랑캐인 들 는 그 군주인데 군주 함이 식苗民 堯舜 三苗

과 같다고 여 통칭 이라 다 일 에는 그 군주를 미워 여 군주 지 고苗民

천 게 칭 것이라 다



신 연구 권  

有遁心 故君民者 子以愛之 則民親之 信以結之 則民不倍 恭以 之 則民有莅

孫心 甫刑 曰 苗民匪用命｢ ｣ 制以刑 惟作五虐之刑曰法 是以民有惡德

而遂絶其世也

簡 子曰 政之不行 之不成也 則刑罰不足 而爵不足勸也 故上不可以【 】 教 耻

刑而輕爵 康 曰 敬明乃罰 刑 曰 播刑之迪亵 ｢ 诰｣ ｢吕 ｣ ￭

공자가 말했다 른 가 시행 지 고 가 이루어지지 는

벌 는 것이 부 러울 것이 없고 벼슬 는 것도 권 것이 없다 그러므

사람 이 써 벌 럽히고 벼슬 가벼이 여겨 는 지 는다  

경 강고 편에 말했다 공경 근신 여 벌 게 라 경 여 ｢ ｣   ｢

편에 말했다 벌 펴 시행 는 것 들 잘 인도 해｣

이다

記 子曰 政之不行也 之不成也 爵 不足勸也 刑罰不足 也 故上不可【 】 教 禄 耻

以 刑而輕爵 康 曰 敬明乃罰 甫刑 曰 播刑之不迪亵 ｢ 诰｣ ｢ ｣

簡 子曰 王言如絲 其出如 王言如素 其出如 故大人不倡流 詩 云【 】 缗 绋   

爾出 敬爾威儀慎 话 ￭

경 여 편에는 어있다 즉命 周書 靈 苗民弗用靈 制以刑 惟作五虐之刑曰  ｢ ｣

편과 같다法 今本   ｢ ｣

이 부분에 본 해 다 과 같다 공자가 말했다 릇 써 가르 고

써 가지런히 면 른 마 갖는다 법 써 가르 고 벌

써 가지런히 면 이 도망 마 갖는다 그러므 임 이 자가 자식처럼

끼면 그를 어버이처럼 른다 믿 과 계를 맺 면 이 지

는다 공경 는 태도 면 이 공손 마 른다 경 여 편에  ｢ ｣

말했다 일 다스리지 고 벌 고 직 다 가지 가苗民

벌 지어 법이라 했다 그러므 들에게 이 있어 드 어 그 를 게

었다

본에 어 있는데 이는 자를 연 보는播刑之迪 播刑之不迪 不 衍文

에 라 보는 것 경 주 여 편 장과 일 다鄭玄   ｢ ｣

이 부분에 본 해 다 과 같다 공자가 말했다 른 가 시행 지 고

가 이루어지지 는 벼슬 는 것 권 것이 없고 벌 는 것도 부 러울 것이 없

다 그러므 사람 이 써 벌 럽히고 벼슬 가벼이 여겨 는 지 는다 경  ｢

강고 편에 말했다 공경 근신 여 벌 게 라 경 여 편에 말했다 벌｣   ｢ ｣

펴 시행 는 것 들 잘 인도 해 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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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자가 말했다 이 는 말이 가느다란 실과 같 면 그 나 는 것이 굵

낚싯 같고 말이 가는 새끼 같 면 그 나 는 것이 굵 상엿 같

다 그러므 인 근거 없는 말 함부 지 는다 시경 억  ｢ ｣

편에 말했다 가 는 말 삼가며 행동거지를 공경히 라

記 子曰 王言如絲 其出如綸 王言如綸 其出如 故大人不倡游言 可言【 】 綍

也 不可行 君子弗言也 可行也 不可言 君子弗行也 則民言不危行 而行不危

言矣 詩 云 淑 爾止 不 於儀  慎 諐

簡 子曰 可言不可行 君子弗言 可行不可言 君子弗行 則民言不危行 行【 】

不危言 詩 云 淑 爾止 不愆於儀  慎 ￭

공자가 말했다 말만 고 행동 지 못 것 군자는 말 지 는다 행동만

고 말 지 못 것 군자는 행동 지 는다 들 말 행동보다

태롭지 고 행동 말보다 태롭지 다 시경 억 편에 말했  ｢ ｣

다 가 는 행동거지를 착 게 삼가고 그것에 허 이 없도 라

簡 子曰 君子道人以言 而恒以行 故言必 其所終 行必稽其所 則民【 】 虑 敝 谨

於言而 於行 詩 云 穆穆文王 於緝熙敬止慎   ￭

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말 사람 인도 고 늘 행동 써 보여 다

그러므 말 드시 그 말 궁극 목 를 생각 고 행동 드시 그 행동

폐단 살 다 그 게 면 말 조심 고 행동 삼가 다 시 

경 편에 말했다 고 름다운 이여 경 이 ｢ ｣

어 히었구나

記 子曰 君子道人以言 而禁人以行 故言必 其所終 而行必稽其所 則【 】 虑 敝

民 於言而 於行 詩云 爾出 敬爾威儀 大雅 曰 穆穆文王 於 熙谨 慎 慎 话 ｢ ｣ 缉

敬止

이 부분에 본 해 다 과 같다 공자가 말했다 이 는 말이 가느다란 실과 같

면 그 나 는 것이 굵 낚싯 같고 말이 가는 새끼 같 면 그 나 는 것이 굵 상

엿 같다 그러므 인 근거 없는 말 함부 지 는다 말만 고 행동 지 못 것

군자는 말 지 는다 행동만 고 말 지 못 것 군자는 행동 지 는다 들 말

행동보다 태롭지 고 행동 말보다 태롭지 다 시경 억 편에 말했다 가  ｢ ｣

는 행동거지를 착 게 삼가고 그것에 허 이 없도 라

본 해 다 과 같다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말 사람 인도 고 행동 써 사



신 연구 권  

簡 子曰 言從行之 則行不可匿【 】 故君子顧言而行 以成其信 則民不得大

其美而小其惡 詩 云 白圭之 可磨也 斯言之 不可爲也 小雅 曰  玷 尚 玷 ｢ ｣

允也君子 展也大成 君奭 曰 昔在上帝周 田觀｢ ｣ 文王之德 其集大命於

厥躬 ￭

공자가 말했다 말 좇 행 는 행동이 그 말과 어그러짐이 없어야

다 그러므 군자가 말 잘 살펴 행 여 그 믿 이루면 자

좋 과장 지 고 자 결 게 다 시경 억 편  ｢ ｣

에 말했다 흰 구슬 얼룩 히 닦 낼 있 나 이미 말 잘

못 어찌 없구나 시경 소 편에 말했다 진 군자여車攻  ｢ ｣

진실 큰 취를 리라 경 편에 말했다 날 상 께周書 君奭  ｢ ｣

잡 거듭 권면 여 명 그 몸에 모 게 다

記 子曰 言從而行之 則言不可飾也 行從而言之 則行不可飾也故君子寡言【 】

而行 以成其信 則民不能大其美而小其惡 大雅 云 白圭之 可磨也 此｢ ｣ 玷 尚

言之 不可爲也 小雅 曰 允也君子 展也大成 君奭 曰 昔在上帝割玷 ｢ ｣ ｢ ｣

申觀文王之德 其集大命於厥身

簡 子曰 君子言有物 行有格 此以生不可奪志 死不可奪名 故君子多聞【 】

齊而守之 多志 齊而新之 精知 略而行之 詩 云 淑人君子 其儀一也 君  ｢

陳 云 出入自爾師虞 庶言同｣ ￭

람 삼가게 다 그러므 말 드시 그 말 궁극 목 를 생각 고 행동 드시 그 행동

폐단 살 다 그 게 면 말 조심 고 행동 삼가 다 시경 억 편에  ｢ ｣

말했다 말 삼가고 행동거지를 공손히 라 시경 편에 말했다  ｢ ｣

고 름다운 이여 경 이어 히었구나

닉 본에 식 어 있다 여 미는 는 본다匿 飾 匿 差錯 差誤 宗流涂

쪽劉祖信ᆞ

자이다 잡 거듭 권 권면 미周 田觀 割 申勸 割 割正 申 重 勉

이다 해당 참조蔡沈 書經集傳 注  

본 해 다 과 같다 공자가 말했다 말 좇 행 는 말 꾸미지 말 야 다

행동 좇 말 는 행동 꾸미지 말 야 다 그러므 군자는 말 게 고 행동

보임 써 그 믿 이룬다 그 게 면 자 좋 과장 지 고 자

결 게 다 시경 억 편에 말했다 흰 구슬 얼룩 히 닦 낼 있  ｢ ｣

나 이미 말 잘못 어찌 없구나 시경 소 편에 말했다 진 군자車攻  ｢ ｣

여 진실 큰 취를 리라 경 편에 말했다 날 상 께 잡周書 君奭  ｢ ｣

거듭 권면 여 명 그 몸에 모 게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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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말 함에 구체 일 내용이 있고 행동 함에 규

범이 있 니 이 에 살 는 그 빼 없고 죽어 는 그 이름

빼 없다 그러므 군자는 견 가지런히 그것 지키고 많

이 보고 억 여 가지런히 그것 새롭게 고 심사 고 여 간략히 그것

행 다 시경 조풍 시구 편에 말했다 어진 군자는 그 행동거지鳩  ｢ 鳲 ｣

가 결같 경 주 편에 말했다 군자 언행 출입 복이君陳  ｢ ｣

드시 여러 사람들과 불어 가부를 니 모든 사람 말이 같 것可否

이다

記 子曰 言有物而行有格也 是以生則不可奪志 死則不可奪名 故君子多聞【 】

質而守之 多志 質而親之 精知 略而行之 君陳 曰 出入自爾師虞 庶言同｢ ｣

詩 云 淑人君子 其儀一也  

簡 子曰 苟有車 必見其 苟有衣 必見其 人苟有言 必聞其聲 苟行之【 】 笰 敝

必見其成 詩 云 服之无  懌 ￭

공자가 말했다 만일 가 있 면 드시 그 덮개가 있고 만일 이 있

면 드시 그 해진 것 보게 다 사람이 만일 말 함이 있 면 드시

그 소리를 들 있고 만일 어떤 행 를 면 드시 그 취를 보게

다 시경 주남 갈담 편에 말했다 래도 입어도 싫葛覃  ｢ ｣

이 없

記 子曰 苟有車 必見其軾 苟有衣 必見其 人苟或言之 必聞其聲 苟或【 】 敝

行之 必見其成 葛覃 曰 服之无射｢ ｣

본 해 다 과 같다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말 함에 구체 일 내용이 있고 행

동 함에 규범이 있 니 이 에 살 는 그 빼 없고 죽어 는 그 이름 빼

없다 그러므 군자는 견 르게 그것 지키고 많이 보고 억 여 르게

그것 새롭게 고 심사 고 여 간략히 그것 행 다 경 주 편에 말했다君陳  ｢ ｣

군자 언행 출입 복이 드시 여러 사람들과 불어 가부를 니 모든 사람 말이可否

같 것이다 시경 조풍 시구 편에 말했다 어진 군자는 그 행동거지가 결같鳩  ｢ 鳲 ｣

역 본에 역 어 있고 시경 에는 역 어 있다 주에는射 毛詩懌   斁   

라 했다 여 는 주를 른다厭也 毛詩斁   

본 해 다 과 같다 공자가 말했다 만일 가 있 면 드시 그 가 나 가 있고

만일 이 있 면 드시 그 해진 것 보게 다 사람이 만일 시 말 함이 있 면 드시

그 소리를 들 있고 만일 시 어떤 행 를 면 드시 그 취를 보게 다 시경 주  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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簡 子曰 私惠不 德 君子不自留焉 詩 云 人之好我 示我周行【 】   ￭

공자가 말했다 사사 이 를 베풀고 품지 는다면 군자는

르지 는다 시경 소 녹명 편에 말했다 나를 좋 는鹿鳴  ｢ ｣

사람 나에게 를 보여 지어다大道

記 子曰 私惠不歸德 君子不自留焉 詩 云 人之好我 示我周行【 】   

공자가 말했다 사사 이 를 베풀고 돌 지 는다면 군자는

르지 는다 시경 소 녹명 편에 말했다 나를 좋鹿鳴  ｢ ｣

는 사람 나에게 를 보여 지어다大道

簡 子曰 唯君子能好其匹 小人豈能好其匹 故君子之友也有向 其惡有方【 】

此以邇者不惑 而遠者不疑 詩 云 君子好逑  ￭

공자가 말했다 직 군자라야만 능히 그 른 구를 좋 있 니 소

인이 어찌 그 른 구를 좋 있겠는가 그러므 군자가 구를 사귀

는 것 일 지향이 있 며 사람 미워 는 데에도 일 지향이 있다

이 에 가 운 사람 미 지 고 사람 심 지 는다 시경  

주남 편에 말했다 군자 좋 짝이 구나｢ ｣

記 子曰 唯君子能好其正 小人毒其正 故君子之朋友有鄕 其惡有方 是故【 】

邇者不惑 而遠者不疑也 詩 云 君子好仇  

공자가 말했다 직 군자라야만 능히 그 른 것 좋 고 소인 그

른 것 척 다 그러므 군자가 구를 사귀는 것 일 지향이 있

며 사람 미워 는 데에도 일 지향이 있다 이 에 가 운 사람 미

지 고 사람 심 지 는다 시경 주남 편에 말했다  ｢ ｣

군자 좋 짝이 구나

簡 子曰 輕絶貧賤 而重絶富 則好仁不 而惡惡不著也 人雖曰不利【 】 贵 坚

吾弗信也 詩 云 朋友攸攝 攝以威儀  ￭

공자가 말했다 가난 고 미천 사람과 사귐 쉽게 고 부 고 신분

높 사람과 사귐 게 는 것 어진이를 좋 는 마 이 굳지 못

고 자를 미워 는 마 이 뚜 지 못 이다 이런 사람들

남 갈담 편에 말했다 래도 입어도 싫 이 없葛覃 ｣

주에 라 다毛詩 周行 大道也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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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들이 이익 탐 지 는다고 해도 나는 믿지 는다 시경  ｢

편에 말했다 구들 단 히 이 어주는 가 있느니旣醉｣

써 단 히 이 어 다

記 子曰 輕絶貧賤 而重絶富 則好賢不堅 而惡惡不著也 人雖曰不利【 】 贵

吾不信也 詩 云 朋友攸攝 攝以威儀  

簡 子曰 宋人有言曰 人而无恒 不可爲卜筮也 其古之 言 龜筮猶弗知【 】 遗 与

而 於人乎 詩 云 我龜 厭 不我告猶况   既 ￭

공자가 말했다 송나라 사람이 말 것이 있 니 사람 떳떳 참 마

이 없 면 복 것이 없다 라고 다 이 말 사람이 남 말인

가 거북 도 히 없는 것인데 며 사람이겠는가 시경 소  ｢

편에 말했다 내 거북이가 이미 염증 낸지라 나에게 계책 말小旻｣

해주지 는구나

記 子曰 南人【 】 有言曰 人而无恒 不可以爲卜筮 古之 言 龜筮猶不能遗 与

知也 而 於人乎 詩 云 我龜 厭 不我告猶 命 曰 爵无及惡德 民况   既 ｢兑 ｣

立而正事 純而祭祀 是爲不敬 事煩則 事神則難 易 曰 不恒其德 或承乱 ｢ ｣

之羞 恒其德偵 婦人吉 夫子凶

본 해 다 과 같다 공자가 말했다 가난 고 미천 사람과 사귐 쉽게 고 부

고 신분 높 사람과 사귐 게 는 것 어진이를 좋 는 마 이 굳지 못 고

자를 미워 는 마 이 뚜 지 못 이다 이런 사람들 남들이 이익 탐 지

는다고 해도 나는 믿지 는다 시경 편에 말했다 구들 단 히 이旣醉  ｢ ｣

어주는 가 있느니 써 단 히 이 어 다

간본에 어 있는데 본래 후국 에는 지역南人 宋人 宋國 周代 商丘

지 남 상구 에 도 웠다 후에 국시 에는 지 강소 소주 지彭城

역 도 겼는데 이는 나라 남쪽이었 므 이라고도 다 그러魯 宋人 南人

므 본 간본 말 는 것이며 이 미루어 보면 간본 당연南人 宋人 宋人

히 공자 말이고 간본 편 작연 는 논어 보다 다는 것 있다 논緇衣｢ ｣    

어 자 편에는 라 고 있다南人有言曰 人而无恒 不可以作巫筮 ｢ ｣

본 해 다 과 같다 공자가 말했다 남쪽에 사는 사람이 말 것이 있 니 사람

떳떳 참 마 이 없 면 복 것이 없다 라고 다 이 말 사람이 남 말인가

거북 도 히 없는 것인데 며 사람이겠는가 시경 소 편에 말했다小旻  ｢ ｣

내 거북이가 이미 염증 낸지라 나에게 계책 말해주지 는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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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魯穆公問子思  

노목공 자사 는 재 지 내용이 해지지 것이다 이는 노나라 목  

공이 자사에게 충 스런 신 도리를 자 자사가 이에 여 답 는 내용

담고 있다 자사는 일 있듯이 공자 손자인데 지 에  

편이 있다고 어 있다 마도 이 짧 이 자사자 내용과子思子    

어 있다는 것 있다 충신 본 모습에 자사 입장

체 맹자 목萬章下  ｢ ｣ 에 보이는 사상과 사 다 라 이 헌

분량이 지만 고 가 사상 모습 구명 는데 새 운 여를 리라 본다

魯穆公問於子思曰 何如而可謂忠臣 子思曰 恒稱其君之惡者 可謂忠臣

矣 公不 揖而退之悦

노나라 목공이 자사에게 어 말했다 어떤 사람 충신이라고 있습

니 자사가 말했다 늘 그 임 허 말 는 자를 충신이라고

있습니다 그러자 목공이 뻐 지 니 여 를 갖추어 인사 고 자사를

러가게 다

成孫 見 公曰 向者吾問忠臣於子思 子思曰 恒稱其君之惡者 可謂忠臣矣弋

寡人惑焉 而未之得也 成孫 曰 噫 善哉 言乎 夫爲其君之故殺其身者弋 尝

有之矣 恒稱其君之惡 未之有也 夫爲其君之故殺其身者 效 爵者也 恒稱禄

其君之惡者 遠 爵者也 爲義而遠 爵 非子思 吾惡聞之矣禄 禄

손익이 니 목공이 말했다 에 내가 자사에게 충신에 해

니 자사가 말 늘 그 임 허 말 는 자를 충신이라고 있

습니다 라고 했는데 과인이 이 있어 그 미를 깨닫지 못했다 손익

이 말했다 좋구나 말 이여 릇 그 임 해 몸 죽인 사람이

일찍이 있었 나 늘 그 임 허 말 사람 없었습니다 릇 그 임

해 그 몸 죽인 사람 벼슬 주고 늘 그 임 허 말 는 사

람 벼슬에 어 습니다 그러니 를 해 벼슬 리 사람 자사

가 니고는 가 어찌 들어 보겠습니

군주에게 큰 허 이 있 면 지 다君有大過則諫



연구新出土 郭店楚墓竹簡 譯註  

5. 窮達以時  

궁달이시 내용 시 여러 헌에 고르게 보인다 이는 공자가 자秦漢  

등과 같 여러 자를 데리고 천 를 주 에 진나라 채나라를 지나면

어 움 겪 자 나 이야 사 다 그 내용 늘과 인간 직

분과 인생 명운 등에 것인데 여 인간 지 움이 언 고 있다 곤

궁 처지에 자들이 지 야 철 태도를 언 는 부분 가 처

잘 보여 다

有天有人 天人有分 察天人之分 而知所行矣 有其人 无其世 雖賢弗行矣 苟

有其世 何難之有哉

실에는 늘 명운이 있고 사람 재질도 있 니 늘 명운과 사람

재질에는 각각 그 구분이 있다 늘 명운과 사람 재질 살펴보면 행

를 게 다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가 상 만나지 못 면

명 다해도 행 여 취 것이 없다 만약 상 만난다면 슨

어 움이 있겠는가

舜耕於歷山 陶拍於河沽 立而爲天子 遇堯也 邵繇 衣胎盖 帽 巾 釋絰冢

板筑而佐天子 遇武丁也 望爲臧棘津 戰監門棘地 行年七十而屠牛於朝歌吕

尊而爲天子師 遇周文也 管夷吾拘囚 縛 釋桎梏而爲 侯相 遇齊桓也诸

권 에 이 래 이 있다史記 五帝本紀 舜耕歷山 歷山之人皆讓畔 漁雷澤  ｢ ｣

雷澤上人皆讓居 陶河濱 河濱器皆不苦 一年而所居成聚 二年成邑 三年成都窳

소요 는 여 나라 인 도 나라를 크게 시킨 부열邵繇 高宗 武丁 傅說

말 다 그 출신과 직업 임 인 도 사를 돌본 일 등이 부열 일과 같다 부열

시 어진 재상 명 데 이 어느 날 꿈 꾸고 꿈에 본 인상 그리게 여 그

를 찾게 다 그러나 조 여러 신 들 사이에는 없었고 부 이라는 지역에 마침내傅巖

찾 는데 이 사람이 부열이었다 그는 에게 등용 에는 부 지역에 노역

죄 인 미 신분이었다 권胥靡 史記 殷本紀 帝小乙崩 子帝武丁立 帝武丁卽位 思  ｢ ｣

復興殷 而未得其佐 三年不言 政事決定於 宰 以觀國風 武丁夜夢得聖人 名曰說 以夢所見視群冢

臣百吏 皆非也 於是 使百工營求之野 得說於傅險中 是時說爲胥靡 築於傅險 見於武丁 武丁曰迺

是也 得而與之語 果聖人 擧以爲相 殷國大治 故遂以傅險姓之 號曰傅說

사 권 齊太公世家 太公望呂尙者 東海上人 其先祖嘗爲四嶽 佐禹平水土甚有功 虞夏之  ｢ ｣

際封於呂 或封於申 姓姜氏 夏商之時 申 呂或封枝庶子孫 或爲庶人 尙其後苗裔也 本姓姜氏 從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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百里奚轉賣五羊 爲伯牧牛 釋板 而爲朝卿 遇秦穆栙 孫叔敖三斥恒思少司

出而爲令尹 遇楚庄也马

임 이 역산에 농경 고 가에 질그릇 만들며

니 그를 워 천자 삼 는데 이는 요 임 만났 이다 부열

이 얇 걸 고 허름 허리 를 르고 건 쓴 채 는 일

면 천자를 보좌 것 임 만났 이다 태공망 여상 극

진 나루에 천 노 생 며 곤궁 고 어 운 삶 꾸리며 나이

에 이르도 나라 도 인 조가에 소를 잡 연명 다가 그 자리

를 겨 주나라 천자 스승이 었 니 주 만났 이다 이

죄 몸 여 있다가 그 감 과 틀 풀고 나 후 재상이 것

나라 공 만났 이다 리해는 스스 다 마리 양 고

자신 진나라 소를 르는 일 다가 그 외양간 우리를 풀고

진나라 조 경이 었 니 진나라 목공 만났 이다 손 는 항사

소사마 벼슬 번 사양 고도 나 가 나라 재상이 었 니

나라 장 만났 이다

初 后名 非其德加 子胥淊酭 扬 前多功 后戮死 非其智衰也 驥 山 騏空馰张

其封姓 故曰呂尙 呂尙蓋嘗窮困 年老矣 以漁釣奸周西伯 西伯將出獵 卜之 曰 所獲非龍非彲

非虎非 所獲 王之輔 於是周西伯獵 果遇太公於渭之陽 與語大說 曰 自吾先君太公曰當有羆 霸

聖人適周 周以興 子眞是邪 吾太公望子久矣 故號之曰 太公望 載與俱歸 立爲師

사 권 齊太公世家 召忽自殺 管仲請囚 桓公之立 發兵攻魯 心欲殺管仲 鮑叔牙曰 臣ː  ｢ ｣

幸得從君 君竟以立 君之尊 臣無以增君 君將治齊 卽高 與叔牙足也 君且欲 王 非管夷吾不可　 霸

夷吾所居國國重 不可失也 於是桓公從之 乃詳爲召管仲欲甘心 實欲用之 管仲知之 故請往 鮑叔

牙迎受管仲 及堂阜而脫桎梏 齋 而見桓公 桓公厚禮以爲大夫 任政祓

맹자 만장 상 萬章問曰 或曰 百里奚自 於秦養牲者 五羊之皮 食牛 以要秦穆公 信乎 孟  ｢ ｣ 鬻

만장이 었다 어떤 이가 를 리해가 스스 진나라 희子曰 否 不然 好事者爲之也

생 르는 자에게 가 다 마리 양 가죽 고 소를 여 진나라 목공에게

등용 를 요구했다고 니 이것이 사실인가요 맹자가 말했다 니다 그 지 다 일 만

들어내 좋 는 사람이 지어낸 말이다 맹자 이 말 당시 궁달이시 보지 못  

고 것이다 사 권 에 거해도 구체 인 일 는 조 달라도 리해가秦本紀  ｢  

진나라 목공에게 등용 어 고 부 가 것처럼 어진 재상 큰 여를 는五 大夫羖

일 같다

사 권 循吏列傳 孫叔敖者 楚之處士也 虞丘相進之於楚莊王以自代也 三月爲楚相 施敎  ｢ ｣

導民 上下和合 世俗盛美 政緩禁止 吏無姦邪 盜賊不起 秋冬則勸民山採 春夏以水 各得其所便

民皆樂其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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於邵 棘 非亡 也 四海 至千里 遇造父故也 遇不遇 天也 非爲体壮 穷 动 达

也 故 而不困 非爲名也 故莫之智而不吝 芷蘭生於林中 不爲人莫嗅而不穷 隐

芳 无落幕愈缶 山石不爲所用 夫爲善 己也 窮達以時 德行一也 毁在旁伓 誉

聽之 母弋 白不釐 窮達以時 幽明不再 故君子敦於反己

처 에는 남에게 지 못 다가 후에 그 이름 날리는 것 그 이

해 가 니다 자 가 는 많 공 우고도 뒤에 참 죽

당 는 것 그 지 가 쇠퇴해 가 니다 같 훌륭 천리마는 산

있 나 그런 마가 소 추나 에 추는 것

운이 없어 가 니다 상 어 라도 가지 달리고 천리에 이르는 것

말 잘 모는 사람 만났 이다 만나고 만나지 못 고는 늘에 달린

것이다 실행 는 것 일신 달 해 가 니므 곤궁함에 처해도

워 지 는다 는 것 이름 내 해 가 니므 남이

주지 도 언짢 지 는다 지 난 가 속에 자라도 사

람이 냄새를 맡지 는다고 향 롭지 것 니다 거처 장막과 쓸만

이 없어도 산 돌 쓸모가 없지만 릇 행 는 것 자 사

욕 이 는 것이다 에 라 곤궁 도 고 달 도 는 것이지만

행 결같 것이다 칭찬과 이 에 들 그것 듣고 익모

자 는 춘추시 나라 나라에 크게 약 장군이며 가이다子胥 伍子胥

자 는 사 들 간신 극 는 계 부 과伍奢 費無極 費無忌

상 이 억울 게 처 자 나라를 멸망시 버지 원 를 갚겠다고 맹伍尙

후 나라 도망가 공자 책사가 다 나라 인 요 시해 사건 후에吳 光 僚

지 여 나라 합 즉 시킨 후 나라 벌 주도면 게 계획 고 추闔廬

진 여 단시일 내에 나라를 군사 강국 시 다 결국 에 나라를 침공 여

도인 함락 여 종 를 불태우고 평 재平王郢

헤쳐 시신 나 매질함 써 사 인 원 풀었다 회군 여 나태해진 합 가 월나라

에 죽자 그 들 부차 를 에 리고 신상담 고사처럼 잘夫差 臥薪嘗膽

보 여 월나라를 복속시 다 그러나 월나라 뛰어난 지략가인 범 종 이范 文種蠡

간 계책에 어가 나태해진 부차 사이가 어 간신 참소 에 자결伯嚭

명 고 죽는다 사 권 伍子胥列傳 伍子胥者 楚人也 名員 員父曰伍奢 員兄曰伍尙  ｢ ｣

其先曰伍擧 以直諫事楚莊王 有顯 故其後世有名於楚 子胥乃告其舍人曰 必樹吾墓上以梓 令

可以爲器 而抉吾眼縣吳東門之上 以觀越寇之入滅吳也 乃自 死 吳王聞之大怒 乃取子胥尸盛以剄

夷革 浮之江中 吳人憐之 爲立祠於江上 因命曰胥山鴟

소 는 지명인데 춘추시 에 진 토 다邵 晋

익모 이며 익모는 마도 노 나라 양공 어 니를 가리키는 것母 魯 襄公弋 弋

같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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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나라 양공 생모는 분별 게 지 못했다 에 라 곤궁 도 고

달 도 는 것이며 낯과 러가니 다시 지 는다 그러므 군

자는 자신에게 찾는 일에 다 다

결론.Ⅲ

곽 죽간 출토는 국고 사상과 연구에 새 운 를 공  

고 있다 이 헌 출 이후 논 과 이 쏟 나 고 있다 그러나

우리나라에는 직 소 자들만 조 논 를 진행 고 있는 실 이다

그 이 나는 이 헌 해독이 쉽지 면도 있다 본 연구는 이 헌

역주 여 국내 계에 소개함 국고 사상 연구에 자료를

공 는 것 일차 목 다 이 헌 출 자체가 그간 진시 자

가 에 진 가 상당부분 해결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시

지 이미 경 과 노자 등 사상이 지 자 사상 마 는    

지식체계 역 했다는 것이 지고 있다 이 헌이 나라 지역 태

자를 는 재 역 것 인식 이다

이 헌 요 우 내용 일별 뒤에 자들 스스

주 별 심도 있는 논 를 거쳐 차 질 것 본다 이미 해

외 계에는 이 헌과 많 논 가 진행 고 있다 체 쟁 이

는 것 보면 가 도가 사상 사 과 상 에 논 국시 열ᆞ

국 이 과 동향 국 남 사상 조에 이해ᆞ

태일생 를 시 국 고 우주 개 양상 고 가 천도 이나ᆞ ᆞ  

천인 계 과 시 는 원시 가 심 등 요약 다 이 모든 주情 德行ᆞ

들이 국고 사상사 새 운 논쟁거리를 공 고 있다 라 국고 사상

사 연구에 곽 죽간 에 역주연구는 인 결작업ᆞ   

이라고 있다 여 는 지면 계상 곽 죽간 내용 에 이르는 분  

량 역주 고 나 지 五行 唐虞之道 忠信之道 成之問之 尊德義 性           

등 다 회에 소개 고자 다自命出 六德 語叢 一 二 三 四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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